그랜드 트레비스투어 4차전 – 오채아 시즌 첫 승! 
충북 청원에 위치한 그랜드컨트리클럽(파72,6,132야드) 남, 동코스에서 열린 KLPGA 점프투어(3부투어)인 ‘2007 그랜드 트레비스투어 4차전(총상금 3천만원, 우승상금 5백4십만원)’에서 국가대표 출신 오채아(18,제주관광산업고3)가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9언더 135타를 기록, 그랜드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정세나(23,석교상사)가 3타차 준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 합계 4언더 68타로 2위 그룹과 1타차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이한 오채아는 전반 9홀에서 6번과 7번홀 연속 버디와 9번홀의 버디를 추가하며 보기 없이 버디 3개로 후반 9홀을 맞았다. 후반 9홀을 시작하자 마자 10번 홀과 12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한 오채아는 13번홀에서 유일한 보기를 기록했지만 바로 다음 홀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2위 그룹의 정세나가 전반 9홀에만 3타를 줄이며 2타 차까지 바짝 추격했지만 17번홀에서 뼈아픈 보기를 기록하며 스스로 무너져 오채아는 시즌 첫 승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상반기에 제니아투어를 통해 KLPGA 정회원에 입회한 오채아는 2005년 매경 익성배에서 우승했으며, 2006년 국가대표를 지낸 기대주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취미로 골프를 시작하다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골프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승자 오채아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이라 너무 기쁘다.”며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한다.”며 우승소감을 전했다. 또한 “현재 상금랭킹 2위인데 다음 마지막 대회에서도 이번 대회와 같이 차분한 플레이로 다시 한번 우승하여 꼭 내년 정규투어 풀시드권을 받겠다”고 다음 대회를 앞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주영2(33)가 정세나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준회원 박선재(17,경화여고3)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즌 2승을 노렸던 박성자(42)는 1타차로 2위 그룹을 형성하며 최종라운드를 맞았지만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공동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금순위는 2위 오채아와 170여만원 차이로 1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대회조직위원회가 선정한 베스트드레서에는 준회원 김소영(22,용인대4)이 뽑혀 트레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류상품권(30만원)을 받았다. 또한 1라운드와 2라운드 각각 데일리 베스트를 기록한 오채아(1R,-4)와 준회원 김혜정(2R,-5)은 예스골프에서 제공하는 퍼터를 부상으로 받았다. 

 

트레비스와 그랜드컨트리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와 HSMG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KLPGA 주관방송사인 J골프를 통해서 녹화중계 된다. 

2007 그랜드 트레비스투어 5차대회는 9월 3일과 4일 같은 장소인 그랜드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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